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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그룹사,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가입


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4월 19일(월), ‘제41회 장애인의 날’을 맞이하여 KT 희망문화재단 산하 ‘희망지음’을 방문,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. ��KT‘희망지음’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KT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“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장애인들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KT희망지음은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말한 뒤 “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는 인식 개선을 KT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”고 약속했다.��한편 KT노사는 지난 4월 7일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, 발달장애인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, 장애인 노동자 적용지원 및 소통 확대 등 양 기관 핵심역량을 결집하기로 한 바 있다. ���


“상급단체 울타리 필요성 느껴” 


 한국노총, “든든한 바람막이 되겠다”�


Ktds, kth, ktsat, ktmos북부, kts북부, ktis, 스마트로 등 KT그룹노조협의회 회원사는 20일(화)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가입했다.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각각 인준식을 열고 가입을 승인했다. ��KT그룹노조협의회 위원장단은 “상급단체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 노조활동에 한계를 느꼈다”며 “상급단체라는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가입했다”고 말했다. ���이어 “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임금상승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도 이날 인준식에서 “한국노총의 울타리 안에서 하고자 했던 노동운동의 열정을 펼쳐 달라”고 격려했다.





KT노동조합, ‘희망지음’에 후원물품 전달  �“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함께할 것”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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